
주요용어 다문화 시어머니 스트레스 대처 신체화: , , , ,

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1990

온 국제결혼과 이주인구로 인해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Song, Shin, & Lee, 2008).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과 혼인한 건수는 년에 만2007 3

건으로 년의 만 건에 비해 배 이상 증8491 , 2000 1 2319 3

가하였는데이중 한국남성과외국여성 부부가대부분‘ ’

이었고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49.8%), (22.7%),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한국(6.2%) . ‘

남성과 외국여성 부부 쌍 중 쌍은 남편의 직업이’ 10 1

농어업으로 국제결혼에서 농어민의 비율이 컸으며 그,

중에서도 전북과 전남의 비율이 각각 과28.0% 33.9%

로 절대적이었다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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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among stres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omatization in mothers-in-law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 rural area. Methods: Elderly mothers-in-law (n=227) living with foreign daughters-in-law

completed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August 2009. Questions related to stress

(Visual Analog Scale, VAS), coping strategies (Coping Strategy Scale) for stress, and somatization (Symptom Check
List 90, Revised). SPSS/WIN 12.0 program was used for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Subjects had a moderate level of stress (5.03). There were sig-

nificant differences in stress level according to age, educational level, religion, chronic disease, health status, number of
children, agreement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of her sons, satisfaction in living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and

family conflict. Stres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offensive coping strategy, passive strategy, and

somatization. Stress, offensive coping strategy, and passive coping strategy affected the level of somatization.
Conclusion: In a family situation involving co-habitation of mother- and foreign daughter-in-law, increased stress experi-

enced by the mother-in-law can lead to increased offensive and passive coping strategies, and increased somatization.

More effective means of stress reduction are needed for mothers-in-law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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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상업적 결혼중매업체를 통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

한 정보 교류없이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이 결정되는 경

우가 많아 결혼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다 또한 한국에서는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한국 여성.

에 비해 순수하고 가부장적인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

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Kang & Chung,

이러한 기대가 어긋날 경우 많은 가정에서 불화2009)

가 일어나고 있다 한 조사. 에 의하면 국제(Chin, 2009)

결혼 여성들의 어려움은 주로 돈 남녀차별 시부모와, ,

친척들의의심과무시인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해 사

는 외국인 여성들이 적응력을 키우고 당당하고 행복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바른 육아법,

여성건강관리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교육 사회적응과, ,

자아 찾기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건강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im,

심지어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앞 다투어 다문화2007).

가족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인 며느리들의 가족을 찾아가 만

남의 장면을 취재함으로써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공유

하게 하였다 (Kang, 2007).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은 주로 외국인 여

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어

려움은 비단 외국인 여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 가족들 역시 가지고 있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다각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다문.

화 가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는 부부 갈등 및 시

부모와의 부적응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

지만 정작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는 한국인 시부모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문화 사회의 도.

래는 예측되어진 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한국에서

적응해 가는 모습을 조명해 주고 이를 해결할 대안들

이 제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주 여성의 노력만으로

는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다문화 가정

의 각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도움이 되고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나 사회적 제도 방안 마

련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던 다문화 가정 시

어머니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노인들이 많은 현실 상황을.

감안할 경우 시어머니들이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스트

레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힘에 의해 생리적

항상성이무너지려할때이를다시균형상태로돌리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종의 적응증후군 (adaptation synd-

으로 정의된다rome) 일상적인 생활에서(Selye, 1956).

의 사소한 변화에도 적응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스트

레스가 생긴다고 하는데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사,

람과 더불어 상당기간 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은

아무리 좋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스성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Chung, 1999).

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Kim & Choi, 2007)

르면 다양한 신체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Kim & Lee, 2008; Moon, 2002).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에서 간과되어져 왔던 시어머니

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스트

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주요스트레스원을 알아

본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 정도를 알아본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신체화 정도를

알아본다.

�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 간의 상,

관관계를 알아본다.

�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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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3.

스트레스1)

스트레스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 내에서 부, ,

과되는 환경적 자극과 개인의 내적 요구를 자신이 지

각하는 상태로서 개인의 적응능력을 넘어설 때 경험하

는 현상 으로 본 연구에서(Lazarus & Folkman, 1984) ,

는 시각적 상사척도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스트

레스 정도를 수평선상에표시하도록 한 값을 의미한다.

대처2)

대처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외적,

혹은 내적 요구나 자극을 다루어 가는 과정 (Lazarus &

인데 본 연구에서는Folkman, 1984) Yang 이 개(1995)

발한 노인용 대처방안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신체화3)

신체화는기질적이나신체적손상없이심리적갈등에

의하여 기질적으로 표현되는 신체적인 증상 (Goldseon

으로본 연구에서는& Glanze, 1986) Derogatis 가(1977)

개발한 Symptom Check List 90 (Revised) 을(SCL-90R)

과Kim, Kim Won 이 번안한 척도 중 신체화 측(1985)

정도구 문항을 점수화한 것을 말한다12 .

연구의 제한점4.

본 연구대상자의 표집이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를 확

률 표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방 소재의 다문화 교

육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표집한 임의표출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연구방법II.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스트

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2.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도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으로C

외국인 며느리와동거한 지 개월 이상 된다문화 가정1

의 시어머니 명을 대상으로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227 .

기는 이변량 상관분석 의 표본 수(Bivariate correlation)

결정을위한 Cohen 의공식에따라(1988) =.05, power⍺

= 상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인 을 기준으로 했.80, .30

을 때최소 표본수가 명인 것을 근거로 본연구의 표88

본 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도구3.

스트레스1)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시각적 상사척도를 이용

하여측정하였다 이도구는 양극단에 스트레스 정도가.

전혀 없음 점에서 매우 심함 점까지의‘ ’ 0 ‘ ’ 10 10 선cm

으로 된 시각적 상사척도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표시하도록하였다 측정 가능.

한 점수범위는 점에서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0 10

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안2)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측정하기 위해 Yang

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안 도구를 사용하(1995) ‘ ’

였다 본 도구는총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않다 점. 11 ‘ ’ 1

에서 매우 그렇다 점까지의 점 척도로 구성‘ ’ 5 Likert 5

되어 있으며 공격적 대처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의, ,

개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3 .

대처방안을많이 사용하는 것을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Cronbach's =⍺ 이었고 대처 유형별로 볼.67 ,

때 공격적 대처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는.77, .60,

로 나타났다.68 .

신체화3)

신체화 측정은 Derogatis 가 개발한(1977)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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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90 (Revised) 을 등(SCL-90R) Kim 이(1985)

번안한척도중 신체화와관련된 문항을 발췌하여사12

용하였다 이도구는각항목을 전혀없다 점에서 아. ‘ ’ 1 ‘

주 심하다 점까지의 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 5 5

을수록 신체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

구 신뢰도 Cronbach's =⍺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83 ,

뢰도 Cronbach's =⍺ 이었다.87 .

자료수집4.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2009 7 8

였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먼저 본 연구자들이 도에, C

위치한 이주여성 교육 센터들을 방문하여 기관장들에

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자.

들과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교육을 받은 센터의 방

문요원들이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시 각 대

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참여 과정 및 참여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

한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본 연,

구의 목적 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연구에 참여하

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자기기

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대상자들 중 직.

접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연구자와 방문요원들

이 대상자가 원하는 응답에 기록하였다 총 부의. 250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일부 답변에 응답하지 않은 자

료 부를 제외한 총 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23 227

었다.

자료분석5.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SPSS/WIN 12.0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스트레스원 스트레,

스 스트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일반적 특성에 따른스트레스와신체화

정도를알아보기위해 와independent t-test one-way

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ANOVA , Scheffe's test

로 확인하였다.

� 대상자의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방안및 신체화,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를 구하였다coefficient .

� 대상자의 신체화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tepwise .

연구결과III.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본연구대상자의평균연령은 세로 대가71.52 70 46.7%

로가장많았다 최종학력은 무학이 로절반이상. 57.3%

을 차지하였고 가 사별한 상태로 나타났다 종교, 51.1% .

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46.3% ,

가 로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다수22.5% . 의 대상(81.9%)

자들은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가족월수입은, 100

만 원 미만이 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가56.4% . 63%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

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46.3% .

평균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여성과 결4.72

혼한 자녀를 가진 경우가 명이 명은 였1 94.7%, 2 5.3%

다 외국인 며느리와 동거한 기간은 년 이상에서 년. 1 5

미만이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년 이상에서63.9% 5

년 미만이 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국제결혼에10 25.1% .

대해 찬성한 경우는 반대한 경우는 별30.0%, 31.3%,

로 상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로 나타38.8%

났다 외국인며느리와 동거하는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불만족한 경우는 였으35.2%, 13.7%

나 절반 정도 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51.1%) .

족 간의 갈등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

로 가장 많았다48.0% .

주요 스트레스원2.

대상자들이 외국인 며느리와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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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주요 스트레스원을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말‘

이 잘 통하지 않음이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4.8% ,

한국 음식을 잘못함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못‘ ’ 9.26%, ‘

함이 로 나타났다 그 외에 늦잠자고 게으르다’ 5.29% . ‘ ’,

고집이 세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 친정에 돈을‘ ’, ‘ ’, ‘

보내야 한다 언제 돌아가 버릴까 걱정이다 농사일’, ‘ ’, ‘

을 하려 하지 않는다 등이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들의’

주요 스트레스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 정도3. ,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0 ~ 까지의 범위 중10

에서 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었다 스트레5.03 .

스 대처방안은 1 ~ 까지의 범위 중 공격적 대처방안이5

평균 적극적 대처방안 소극적 대처방안1.88, 2.75,

으로 소극적 대처방안 점수가 가장 높았다 총 스2.80 .

트레스 대처방안은 평균 로 중간 수준을 보였으며2.45

신체화 정도는 1 ~ 까지의 범위 중 평균 으로 중5 2.36

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신체화 정도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연령 (F =

4.09, p = 최종학력.008), (F = 13.24, p < 종교.001), (F

= 2.83, p = 만성 질환여부.025), (t = 3.45, p = 건.001),

강상태 (F = 5.06, p = 자녀수.007), (F = 4.15, p = .007),

국제결혼 찬성여부 (F = 5.03, p = 외국인 며느리.007),

와의 동거 만족 (F = 49.22, p < 가족 내의갈등.001), (F

= 32.25, p < 에서 유의한차이가 있었다.001) (Table 2).

대상자의 최종학력이 무학인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 대

상자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았고 만성 질환을 가,

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Table 1. Stressor* (N = 227)

n %

I found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a daughter-in-law 79 34.8

My daughter-in-law is not very good at cooking Korean food 21 9.3

I found difficulty in educating and discipline their children 12 5.3

My daughter-in-law gets up late and being lazy 10 4.4

My daughter-in-law is stubborn 9 4.0

My daughter-in-law frequently asks for financial assistance 5 2.2

My daughter-in-law is willing to send money to her family 3 1.3

I worry that her daughter-in-law might back to her country 3 1.3

My daughter-in-law would not be willing in farming work 3 1.3

My son is anxious for his wife's where about 2 0.9

My daughter-in-law is not very good at doing house chores 2 0.9

Conflict in each other 2 0.9

My daughter-in-law refuses to be conceived 2 0.9

I have a different way of thinking with my daughter-in-law 2 0.9

My daughter-in-law tries to earn money 2 0.9

Others 1 0.4

*Double response.



성인간호학회지 제 21권 제, 6호 년, 2009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

는 대상자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으며 결혼 전,

에 국제결혼을 반대했던 대상자는 찬성했던 대상자보

다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외국인 며느리와.

의 동거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대상자들의 스

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보통이다였으, ‘ ’

며 만족하는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의 갈등에서도 갈등이 많은. ‘

편이 스트레스 정도가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보통이’ , ‘

다 그리고 별로 없다가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정도를’, ‘ ’

나타내었다 연령과 종교 자녀수에서는 사후검증 결과. ,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신체화 정도는 연령 (F = 4.25, p = 최.006),

종학력 (F = 8.26, p < 만성 질환여부.001), (t = 4.45, p <

건강상태.001), (F = 11.03, p < 자녀수.001), (F = 4.42,

p = 외국인 며느리와의 동거 만족.005), (F = 6.74, p =

가족 내의갈등.001), (F = 14.94, p < 에 따라 유의.001)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대가. 70

대 대상자에 비해신체화 정도가 높았고 최종학력은60 ,

무학인 대상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체화 정도가

높게나타났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대상자들과건.

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신체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명 이상의자녀를 가진 대상자들은. 7 1 ~ 명의자녀2

를 가진 대상자들에 비해 신체화 정도가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며느리와의 동거를 불만족스러,

워 하는 대상자들이 만족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신체화 정도가 높았다 가족 내의 갈등에 따른 신체화.

정도는 갈등이 많은 편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그‘ ’ ,

다음이 보통이다였으며 갈등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 , ‘ ’

경우가 가장 낮은 신체화 정도를 나타내었다 (Table 3).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 간의 관계5. ,

대상자의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안 및신체화 간,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공격적,

대처방안 (r = .25, p < 소극적 대처방안.001), (r = .14, p

= 신체화.036), (r = .36, p < 와 통계적으로 유의.001)

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Table 2. The levels of variables (N = 227)

M ± SD Range

Stress 5.03 ± 2.51 0~10

Stress coping strategy

Offensive coping strategy

Active coping strategy

Passive coping strategy

2.45 ± 0.52

1.88 ± 0.74

2.75 ± 0.75

2.80 ± 0.85

1~5

1~5

1~5

1~5

Somatization

I have a headache

I feel dizzy

I have a pain in the chest or heart

I have lower back pain

I have nausea or vomit

I have a muscle aches and neuralgia

I found a bit difficult to breathe

Occasionally my throat burns or feels cold

Part of my body feels numbness or tingly

I feel something is blocking my throat

Parts of my body feel lethargic

My arms and legs are feeling heavy

2.36 ± 0.69

2.48 ± 1.01

2.37 ± 1.01

1.91 ± 0.92

3.15 ± 1.23

1.44 ± 0.80

3.32 ± 1.17

1.79 ± 0.93

1.96 ± 0.95

2.45 ± 1.20

1.89 ± 1.09

2.59 ± 1.16

2.99 ± 1.22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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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ress and somatiz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227)

n
Stress Somatization

M ± SD t or F p Scheffe M ± SD t or F p Scheffe

Age (yr)

＜ 60

60 ~ 69

70 ~ 79

≥ 80

13

76

106

32

3.46 ± 2.37

4.57 ± 2.42

5.35 ± 2.50

5.72 ± 2.48

4.09 .008

2.04 ± 0.85

2.19 ± 0.55a

2.51 ± 0.76
b

2.41 ± 0.54

4.25 .006 a < b

Education

No school

Elementary school

≥ Middle school

130

77

20

5.72 ± 2.38
a

3.99 ± 2.42b

4.55 ± 2.31

13.24 < .001 a > b

2.51 ± 0.64
a

2.19 ± 0.68b

2.03 ± 0.78
b

8.26 < .001 a > b

Marital status

Married

Bereavement

Others

104

116

7

4.78 ± 2.76

5.31 ± 2.31

4.14 ± 1.22

1.69 .187

2.29 ± 0.75

2.45 ± 0.64

2.02 ± 0.19

2.29 .104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None

Others

45

10

51

105

16

4.60 ± 2.40

3.00 ± 1.77

4.92 ± 2.14

5.46 ± 2.65

5.06 ± 2.82

2.83 .025

2.30 ± 0.79

1.97 ± 0.75

2.27 ± 0.64

2.49 ± 0.64

2.22 ± 0.63

2.27 .062

Job

Yes

No

41

186

5.02 ± 2.37

5.03 ± 2.55

-0.02 .986

2.34 ± 0.65

2.37 ± 0.70

-0.23 .820

House income (10,000 won)

＜ 100

100≤ ~＜ 200

≥ 200

128

77

22

5.23 ± 2.63

4.88 ± 2.39

4.36 ± 2.19

1.33 .266

2.42 ± 0.72

2.31 ± 0.65

2.23 ± 0.64

1.06 .347

Chronic disease

Yes

No

143

84

5.46 ± 2.38

4.30 ± 2.58

3.45 .001

2.51 ± 0.66

2.11 ± 0.66

4.45 < .001

Health status

Healthy

Moderate

Poor

36

86

105

4.33 ± 2.78a

4.65 ± 2.24

5.58 ± 2.54b

5.06 .007 a < b

2.09 ± 0.65a

2.21 ± 0.68
a

2.58 ± 0.64b

11.03 < .001 a < b

Number of children

1 ~ 2

3 ~ 4

5 ~ 6

≥ 7

10

99

89

29

3.50 ± 1.84

4.59 ± 2.46

5.45 ± 2.49

5.79 ± 2.57

4.15 .007

1.85 ± 0.47a

2.26 ± 0.72

2.47 ± 0.63

2.56 ± 0.67b

4.42 .005 a < b

Number of foreign

daughters-in-law

1

2

215

12

5.03 ± 2.53

5.00 ± 2.34

0.04 .965

2.36 ± 0.70

2.42 ± 0.52

-0.32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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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

대상자의 신체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 ,

공격적 대처방안 소극적 대처방안이 신체화에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19.00, p <

이들 변수들은 신체화 정도를 설명하였다.001), 20.4%

(Table 5).

Table 3. Stress and somatiz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227)

n
Stress Somatization

M ± SD t / F p Scheffe M ± SD t / F p Scheffe

Duration of living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yr)

< 1

1 ~≤ < 5
5 ~≤ < 10

≥ 10

17

145
57

8

4.18 ± 2.83

5.14 ± 2.55
5.05 ± 2.34

4.75 ± 2.38

0.78 .509

2.14 ± 0.65

2.39 ± 0.71
2.39 ± 0.66

2.17 ± 0.42

0.92 .432

Agreement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Yes

No

Having nothing to do

68

71

88

4.28 ± 2.46
a

5.58 ± 2.57
b

5.17 ± 2.40

5.03 .007 a < b

2.31 ± 0.74

2.42 ± 0.69

2.36 ± 0.64

0.48 .621

Satisfaction in living with a

foreign daughters-in-law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80
116

31

3.48 ± 2.29
a

5.38 ± 2.11b

7.74 ± 1.48
c

49.22 < .001 a < b < c

2.17 ± 0.68
a

2.41 ± 0.65

2.67 ± 0.72
b

6.74 .001 a < b

Family conflict
Much

Moderate

Little

35

109

83

7.11 ± 1.92a

5.39 ± 2.19b

3.67 ± 2.38
c

32.25 < .001 a > b > c
2.84 ± 0.75a

2.38 ± 0.60b

2.13 ± 0.67
c

14.94 < .001 a < b < c

Table 4. Correlation among stres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omatization (N = 227)

Variables
Stress

Offensive

coping strategy

Active

coping strategy

Passive

coping strategy
Somatization

r (p) r (p) r (p) r (p) r (p)

Stress 1
.25

(< .001)

-.05

(.415)

.14

(.036)

.36

(< .001)

Offensive coping

strategy
1

-.07

(.315)

.24

(< .001)

.32

(< .001)

Active coping
strategy

1
.21

(.001)
.03

(.639)

Passive coping

strategy
1

.23

(< .001)

Somatiz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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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IV.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스트

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들이 외국인 며느리와 살면서

느끼는 주요 스트레스원은 언어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다 이는 다문화 가정 부부의 가정.

생활 적응어려움을 조사한 과Kang Chung 의 연(2009)

구에서 국제결혼 여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대부분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음식의 차이 예, ,

절문화의 차이 등 제한된 분야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

으로보고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외국민며느리들.

은 대개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적극적이며 남편이나 지

역 시설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가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므로 기타 내용으로 제시된 늦잠자고 게으‘

르다 고집이 세다 돈을 많이달라고한다 친정에’, ‘ ’, ‘ ’, ‘

돈을 보내야 한다 농사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와 같’, ‘ ’

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 전체가 더불어 노력해야 하.

는 풍토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가 함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별

가족의 상황에 맞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

문화 가정 시어머니들과의 좀 더 심층적인 면담을 통

해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들의 스트레스는 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5.03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는 다르지만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와Suh

Hong 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스트레스가 총(2001)

점에 평균 로 비교적 낮았던 것에 비하면 높은110 38.5

편이고 또한 과, Shin Kim 의 연구에서 자녀부부(2003)

와 함께 거주하는 여성노인들의 스트레스 점수 27.32

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10 4.88) .

러나 일반 여성노인들보다 좀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

을 보였던 저소득 여성 노인들 의(Kim & Lee, 2008)

스트레스 2.58 점 만점과와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5 ) .

지금까지 노인과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이 겪는 스트레스원은 경제스트레

스 건강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

고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Kim & Lee, 2008),

과Yang Oh 는 구체적으로 신체노화나 일상생활(2005)

영역의 스트레스가 사회심리 및 가족문제 영역의 스트

레스보다 높았으며 고부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보,

고한 경우는 전체 노인의 에지나지 않은 것으로4.05%

보고하였다 또한 세 이상의 재가 여성노인을 대상으. 65

로 한 Park 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은 배우자나(2007)

친척 및 친구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신체건강 악화와, ,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까지 노인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 (Youn &

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가족관계Kim, 1994)

에 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가 중점적으로 보

고된 경우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수치로 볼 때는 중간 정도의 스트

레스를 나타냈지만 일반 한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노인

들에 비해서는 스트레스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게다가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보다 평소.

Table 5. Factors affecting Somatization (N = 227)

Independent variable
Somatization

B β t R
2

p

Stress 0.079 0.289 4.66

.20

< .001

Offensive coping strategy 0.194 0.210 3.32 < .001

Passive coping strategy 0.113 0.140 2.27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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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트레스 관리를 덜 하는 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경우(Eun, Song, & Gu, 2008)

국제결혼 여성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

레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적절한 스

트레스 관리를 통해 이를 감소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평균 로2.45 1 ~ 까지의 범위5

중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으며 소극적 대처방안 점

수가 적극적 대처방안 공격적 대처방안이2.80, 2.75,

평균 로 소극적 대처방안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1.88 .

는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Yang 의 연(2003)

구에서 소극적 대처방안 점수가 으로 가장 높았고3.06 ,

적극적 대처 공격적 대처 순으로 나타난 결1.94, 1.69

과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기혼.

여성노인들도 적극적 대처보다는 소극적 대처를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와(Kwon, 2007), Mo Lee

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보다 수(2002)

동적 회피의 대처방법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과. Baek Kwon 의 연구에서(2005)

도 세 이상 노인들은 문제중심보다는 정서중심대처60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며느리.

와 동거하는 시어머니나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문제

의 핵심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쪽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와. Choi

Kim 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대상자(2004)

일수록 건강행위를 보다 잘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생활 속에서 지각하는 스

트레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을 사

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신체화 정도는 평균 2.36 점 만점으로(5 )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를 보였는데 총합으로 환산할

경우 로 이는28.34 Yang 의 연구에서 제시된(2003)

점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세 이상 노인들22.22 . 60

을 대상으로 한 Baek 의 연구에서 신체화 정도가(2007)

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여성노인들의 신체화 정도13

가 평균 5.86 점 만점에 이었던 결과보다 다소(5 2.26)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한인 이민 노인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Ahn 도 신체화 점수가 에 가까울(2006) 0

수록 신체증상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때 대상자들의 점수가 로 낮게나왔다고 보고한 결0.81

과에 비하면 높은 수준의 신체화 정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여.

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가 많지 않아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지만 타노인들에 비해 신체화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질환과의 관.

련성이 어느정도 포함된 것인지이에 대한 좀 더심도

깊은 건강사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최종학력 종교 만성, , ,

질환여부 건강상태 자녀수 국제결혼 찬성여부 외국, , , ,

인 며느리와의 동거 만족 가족 내의 갈등에 따라서 스,

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있었다 선행연구들에 따라스.

트레스와 관련된 변수들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 연

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결혼 전에 국제결혼을 반대했던

대상자와 외국인 며느리와의 동거에 대해 불만족스럽

게 생각하는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점이

다. Jo 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2008)

것에 대해 약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53%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이웃의 지역주민들이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고하여 여전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웃의 편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

인다 따라서다문화가정이 있는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신체화 정도는 연령 최종학력 만성 질환, ,

여부 건강상태 자녀수 외국인 며느리와의 동거 만족, , , ,

가족 내 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서는 대가 대 대상자에 비해 신체화. 70 60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노화 정도

가 심해지므로 이러한 결과(Shin, Kim, & Kim, 2005)

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

상자들과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들의

신체화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신체질환이 신체증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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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변수라고 보고한 Ahn (2006)

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그 외 외국인 며느리와.

동거하는 것을 불만족스러워 하는 대상자들은 스트레

스뿐만 아니라 신체화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

족 내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응답한 대상자들이 그렇

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신체화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

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문화 가정 노인들에 대

해서는 심리적 상담이 무척 중요한 간호중재의 한 요

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공격적 대처방

안 소극적 대처방안 및 신체화 간에 유의한 정상관관,

계가 있었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스트레스 공격적,

대처방안 소극적 대처방안이 신체화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상자들은다양하지.

만 여러 선행연구들 (Lee, 2007; Son, 2004; Mo & Lee,

에서 이들 변수들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2002)

로 보고된 결과와일치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대처방안.

중 적극적 대처방안을 제외한 공격적 대처방안과 소극

적 대처방안이 신체화에 영향을 미쳐 이들 대처방안,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화 정도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ee 의 연구에서도 비록 측정한 도구는 다(2007)

르지만 적극적 대처보다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신체화 증상이 높아졌고, Son 의 연구에서도 소(2004)

극적 대처가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또한. Yang 은 신체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2003)

는 요인으로 공격적 대처를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여성.

노인들의 경우 대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혼자 속으

로 삭히거나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등의 수동적이고 소

극적인 태도로 참고 견디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여성노인들의 경우 주로

소극적 대처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삶 속에서 각 개인이 소.

극적 대처보다는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생활스.

트레스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여

극복하는힘이 극히 미약하다 스트레스에 대한 허약한.

대처는 그들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결국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Kim & Lee, 2008; Baek &

임상현장에서는 신체화 대상자의 대처방Kwon, 2005),

식을 파악하고 각 대상자에 맞게 스트레스 상황을 완,

화시키는 대처방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V.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스트

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대상자들의 주요 스트레스원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과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음식을잘 못하는 것 그리,

고 자녀 양육및 교육을 못하는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중간 정도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평균 로 중간 수준을 보였는2.45

데 소극적 대처방안 점수가 가장 높았다 신체화 정도.

역시 평균 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2.36 .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연령 최종학력 종교 만성 질, , ,

환여부 건강상태 자녀수 국제결혼 찬성여부 외국인, , , ,

며느리와의 동거 만족 가족 내의 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있었고 신체화 정도는연령 최종학력 만성 질, , ,

환여부 건강상태 자녀수 외국인 며느리와의 동거 만, , ,

족 가족 내의 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공격적 대처방안 소극적 대처,

방안 신체화간에는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으며실,

제로 스트레스 공격적 대처방안 소극적 대처방안이, ,

신체화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는 비록 일부,

지역 대상자들만 표본추출한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지

금까지 간과되어져 왔던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스트

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안 및 신체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재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노인 및 가족구

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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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오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중재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중재 이후에 그 효과를 확인한다면

좀 더 화목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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